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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scribe the experiences of friendship in male nursing students. This 
study was based on the phenomenological method described by Colaizzi(1978). To collect qualitative data, 
21 personal interviews were conducted from June to August 2014. Four theme clusters emerged from the 
data as follows: They experienced as a small fringe group; Female students’ world they hardly understood; 
They conflicted with the different female world; They endeavored to company with female stud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guide nursing faculties to understand male nursing students’ experience as 
different from female ones, and to support them to realize their full potential to develop into good n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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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직종에 대한 성차별적 구별이 점차 사라

지면서 전통적으로 여성의 직업 영역으로 간주되

던 간호 영역에 남학생들의 유입이 급격히 늘어

나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남자간호사는 총 

6,202명으로 전체 간호사의 2%를 차지하였고, 같

은 해 간호사 국가고시에서 남자 합격생은 1,019
명으로 남자간호사 연 배출 1천명의 시대가 열렸

다. 또한 전국 간호학과 재학생 중 남학생의 비

율 역시 2000년 1.8% (662명)에서 2011년 13.0% 
(7968명)로 약 12배 증가한 것은(Kim Suk-Hyun, 
2013) 간호전문직에 대한 인식의 확대를 방증할 

뿐 아니라 간호교육환경의 변화를 촉진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남자간호사 증가 추세는 직업적인 안정성, 소

수 남성들의 빠른 승진에의 기대감, 고취업율 등

으로 이후에도 계속 지속되리라 전망된다(Boughn 
S., 2001; Choi Sun-Ju, 2003; Evans J., 2004). 그러

나 국외 연구들을 고찰해보면, 남학생 유입의 급

증과 함께 중도에 탈락하는 비율 역시 40~50% 
정도로 높게 보고되었다(Stott A., 2004). 남학생들

은 간호교육 시스템이 여학생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불평등한 실습기회, 다수 집단으로부터의 

고립으로 인한 학교 적응에의 어려움을 호소하였

다(O'Lynn C. E., 2004). 그리고 교과과정이나 훈

련과정에서 좀 더 비판적인 평가를 받는 경향과, 
간호학에 대한 갈등을 더 많이 겪고 있었다(Chan 
Z. C. Y. et al., 2014). 국내에서도 남학생들은 임

상실습을 포함한 간호교육과정에서 현실적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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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 경험하였고(Jung Ok-BunᆞPark Hyun-Joo, 
2011), 남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점수가 여학생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Kim Yoon-Hee, 
2012; Sung Mi-Hae, 2008). 

지금까지 간호학과 남학생 관련 선행연구를 보

면, 남학생의 대학생활과 전공체험 등 전반적인 

이해나 인식에 관한 연구들이 있었고(Choi Sun-Ju, 
2003; Kim Mi-Hee, 2004; Lee Jeong-Seop et al., 
2005) 초기 임상실습경험(Choi Sun-JuᆞPark 
Kyung-Min, 2001), 신생아실 실습경험(Lee Ji-Won
ᆞBaek Kyoung-Sun, 2005), 분만실 실습(Jung 
Ok-BunᆞPark Hyun-Joo, 2011)등 주로 남학생의 

실습경험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또한 대학생활 

적응과정(Park In-Sook, 2011; Park Young-Rae, 
2009), 전공만족과 성정체감(Lee Dong-Jae, 2004), 
남자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영향요인(Kang Kyung-Ja 
et al., 2014; Kwon Young-MiᆞYeun Eun-Ja, 
2007), 남학생의 대학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변수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Kim 
Yoon-Hee, 2012)를 살펴본 연구들이 있어 주로 

대학생활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얻기 위

한 연구들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요약해보면, 
남자간호학생들은 여전히 여성성이 강하게 내재

된 간호교육 환경(Chiarell M.ᆞAdrian A., 2014)과 

성역할의 구분이 뚜렷한 전통적 성가치관(Lee 
Kyoung-JuᆞKim Mi-young, 2014)과 관련하여 많

은 장애요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남자 간호학생의 학교적응 장애요인과 개선 

방안(Kim MinᆞCho Sun-Hee & Jeon Gyeong-Suk, 
2014)연구에서는, 남자간호학생들이 간호학 공부

를 할 때 경험하는 장애요인을 개인, 학교, 사회

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학교영역에서 관계의 범주

를 일부 언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

으로 남자 간호학생의 남 녀 교우관계를 중심으

로 학교적응과정을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았다. 
지난 10년간 간호학과 내 남학생의 구성비가 

약 12배로 증가되면서(Kim Suk-Hyun, 2013) 남학

생의 학과생활을 둘러싼 환경이나 맥락이 변화되

었을 수 있다. 하지만 간호학과 남학생의 대학생

활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에 한정되었으며 이후 

추가적인 파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간호학과 남학생들의 학과와 직업 적응

을 지원하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갈등의 요인

이 되는 여학생들과의 관계나 중요한 지지자원을 

제공하는 동료 남학생들과의 관계(Park Young-Rae, 
2009) 등 교우관계에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 방법론으로서의 현상학 연구는 물리

적인 사건이나 행위뿐만 아니라 어떻게 연구 참

여자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그러한 이해가 어떻게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므로(Maxwell J. A., 1996) 이에 적절

한 연구방법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학과 남학생의 교우관계 

경험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를 통

해 간호학과 남학생의 대학생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이들의 성공적인 학과적응을 지원하

기 위한 교육적 전략이나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기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Ⅱ. 연구 방법

1. 조사 방법
가.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과 남학생의 대학생활을 이해

하기 위해 Colaizzi P. F.(1978)의 현상학적 연구방

법을 적용한 심층 서술연구이다. 

나. 연구의 윤리적 고려

자료수집 전에 J대학교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통과 후(IRB number, 2013-32), 자료수집을 시작

하였으며 대상자에게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면

담절차에 대해 설명한 후 서면동의를 득하였다. 
모든 연구 참여자에게 면담 후 소정의 사례비를 

제공하였다.   

다. 연구 참여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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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는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1-4학년 

남학생으로 연구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자로 

정하였다. 연구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J시의 1
개 4년제 대학교 간호학과와 1개 전문대학 간호

과 학과사무실에 전화하여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1~4학년에 재학생 가운데 면담에 참여 

가능한 남학생의 명단과 연락처를 얻을 수 있도

록 협조를 구하였다. 간호학과에서 20명, 간호과

에서 8명의 남학생의 명단과 연락처를 얻었고, 
학생에게 전화로 연구참여 의사를 물었고, 간호

학과에서 16명, 간호과에서 5명의 남학생이 연구

참여에 동의하였다. 

라. 자료수집 및 연구자의 준비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4년 6월부터 8월까

지 개별심층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면담 장소

는 연구자들의 연구실에서 이루어졌으며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다과를 먹으면서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개별심층면담에서는 “간호과 입학부

터 지금까지 교우관계 경험에 대해 말씀해주세

요.”라는 일반여행식 질문으로 시작하였고 유동

적 프롬프트를 활용하면서 면담을 이어나갔다. 
이 때 연구자는 가능한 나서지 않고 경청하는 태

도를 취하였다. 면담은 50분~1시간 30분 소요되

었다. 참여자의 동의하에 면담 내용을 음성녹음 

하였고, 녹음자료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필사

하였다. 필사는 참여자의 말을 그대로 옮겼고

(verbatim), 면담의 분위기나 참여자의 비언어적 

표현을 메모에 기록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자는 질적연구방법으로 석사학위논문과 

다수의 학술논문을 작성한 경험이 있고, 질적연

구 관련 학술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다년간 간호학과에서 남학생을 지도하면서 

본 연구의 주제인 간호학과 남학생의 대학생활에 

대한 민감성도 가지고 있다.

마. 자료분석 및 연구의 타당도 확보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2단계로 이루어졌다. 일

차분석에서는 총 21명의 개별심층면담 자료에 대

한 분석이 Colaizzi P. F.(1978)가 제시하는 분석절

차를 따라 이루어졌고, 이차분석에서는 2명의 참

여자에게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본인의 경험과 

일치하는지 확인 하였다. 
질적연구의 엄밀성을 확립하기 위해 Guba E. 

G.(1981)의 네 가지 기준을 준용하였다. 우선 연

구자의 이전 선입견을 괄호처리하고 면담과정에

서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신빙성을 확립하

고자 하였다. 그리고 목적적 표본추출을 하면서 

4년제와 3년제 간호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20~30
세까지 다양한 연령의, 1~4학년 남학생이 골고루 

포함되도록 하였고, 일차분석 결과가 의미와 설

득력이 있는지 연구참여자에게 확인함으로써 적

합성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주제와 주제모음, 범

주로 추상화하는 과정을 표로 제시하였고, 분석

의 근거가 되는 원자료를 인용문으로 삽입하였으

며, 연구과정을 비교적 상세히 기술함으로써 감

사가능성을 충족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신빙

성, 적합성, 감사가능성을 통해 확증성을 확립하

였다(Sandelowski M., 1986).

Ⅲ. 연구 결과

본 연구는 간호학과 남학생을 대상으로 간호학

과에 재학 중 교우관계에서 무엇을 경험하였으

며, 그 경험의 의미가 무엇인지 탐구하였다. 21명

의 연구참여자로부터 얻은 원자료에서 추출한 중

요 진술은 총 124개였다. 중요 진술에서 구절과 

문장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의미를 구성하였다. 
124개의 중요 진술로부터 구성된 의미는 총 20개

였다. 간호학과 남학생의 교우관계 경험에서 구

성된 의미로부터 공통적 속성을 조직하여 9개의 

주제를 형성하였고, 9개의 주제를 더욱 추상적이

고 포괄적인 의미로 조직하여 4개의 주제모음을 

형성하였다.
연구를 통해 나타난 간호학과 남학생의 교우관

계 경험의 본질적 구조는 ‘비주류의 숙명’, ‘알기 



강경자ㆍ김문정

- 1668 -

힘든 타자세계’, ‘타자세계와 마찰’, ‘타자세계와 조

화’의 4개 주제모음으로 나타났다(<Table 1> 참조).

1. 비주류의 숙명
참여자들은 여학생들의 주류사회에 끼지 못하

고 소수집단으로서 기가 눌리는 경험을 하였다. 
입학 초기 남학생들 간에 지지망이 형성되지 않

은 시기에는 홀로 외로운 대학생활을 보냈다. 눈

에 띄는 소수자로서 주목을 받았지만, 배려를 받

지는 못하였다.

가. 기 눌림

참여자들은 오리엔테이션 때 동기들을 첫 대면

하면서 압도적인 여학생의 수에 놀랐으며, 자신

들이 주류사회 밖에 있음을 인지하였다. 여학생

들과 함께 어울리고 싶었으나 같은 고등학교 출

신끼리 무리지어 다니는 여학생들의 행태로 쉽지 

않았다. 동급생 중 남학생의 비율이 19%인 한 참

여자는 여학생에게 기 눌림을 경험한 적은 없으

며 여학생들에게 특별한 거리감을 느끼지 않는다

고 응답하였다. 

“여자애들 원래 그런데, 끼리끼리 몰려다니잖아

요. 아무래도 J시 학교 나오니까 같은 고등학교 애
들끼리 너무 많이 다니고 그런 게 많아서 끼기가

솔직히 힘들어요. 남자도 없고 하니까 기에 눌리

고.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참여자 3)
나. 외로움

참여자들은 출신 고등학교에서 간호학과로 진

학한 유일한 사례인 경우가 많아 남학생들 간에

도 서로 면식이 없었다. 첫 학기에 아직 남학생

들 간의 지지망을 형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혼자 

수업을 다니고 터놓고 이야기할 데도 없어 외로

운 시간을 보내었다. 하지만 남학생의 상대적인 

비율이 높은 1학년의 경우 비주류의 외로움에 대

해 언급하지 않았다. 

Formulated Meaning(20) Themes(9) Theme Clusters(4)
Being outside the mainstream Feeling diminished by female 

students

Destiny of non-mainstream

Female students moving around in groups
Unseen male students

Being alone
Weak social support
Lacking of consideration for masculinity Attention rather than 

considerationA visible minority 
Different psychological traits   

Female students in a different 
world Other’s world hard to 

understand

Different method of solving the problem
Different order to relations
Interrupted conversations 

Communication deficient
Enigmatic female students
Easily misunderstood

Fear of rumor
Conflict with other’s world

Victim of rumor
Disappointed to irresponsible female students

Conflict with female students
Receiving low mark in peer review
Measuring one’s words and behaviors

Efforts to keep company with 
female friends

Harmony with other’s world
Switching one’s character
Frequent companies with female students
Bonding with male students

Male students’ solidarity
Exchanging support among male students

<Table 1> Categorizing by Colaizzi’s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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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그때는 남자들이랑도 안 친했어요, 저는. 
그냥 별로 친해질 뭣도 없었고, 근데 그때 1학기
중반 때 가서야 저희가 막 남자애들끼리 모이고

이런 게 많았어요. 그 때부터 조금씩 남자애들이랑
친했지, 저는 그냥 저 혼자 다녔거든요. 8월, 그니
까 입학한 3월에 항상 중도(중앙도서관)에 있었어

요, 저는. 할 게 없어서. 그래서 너무 너무나 친구

가 그리웠고, 더군다나 제 고등학교에서 저 혼자

왔거든요. 저희 과에 친구도 없었고, 그래서 그렇

게 다니다가 보니까...” (참여자 9)
다. 배려보다는 주목받는 성

전통적인 여성의 영역에 진입한 참여자들은 여

학생 위주의 간호학과 시스템에서 남성성에 대한 

배려를 받지 못하는 역차별을 당하였다. 여학생 

위주로 셋팅된 간호학과에서 소수의 성인 남성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없을 때, 차별로 경험되어졌

다. 운동시설과 같은 남학생이 필요로 하는 복지

시설은 미비하였고, 학생회도 여학생들의 편의 

위주로 운영되었다. 여학생들과 똑같이 파스텔톤

의 실습복을 입어야 할 때는 남성성을 억제당하

는 느낌이었다. 또 학과에서 물건 운반처럼 힘을 

써야하는 일은 물론, 여학생이 충분히 할 수 있

는 일도 남학생에게만 시켜 역차별을 당하는 느

낌이 들었다. 

“학생회비 쓴 내역 같은 걸 보면, 빗 사구요, 고
대기 사고, 저희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게

다...(중략) 모든 게 다 여자용품인거예요. 저희 농
구 하고 싶거든요...(중략) 농구 골대도 슛 할 때마
다 판자가 떨어져서 나오고, 막 기울어져 있고, 그
런 것도 좀, 남자도 학생, 똑같이 돈 내고 다니는

학생이니까 그런 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참여자 8)
전통적으로 여성 영역이었던 간호학과 내에서 

남학생들은 눈에 잘 띄고 주목받는 위치에 있었

다. 교수들과 실습지 간호사들도 남학생의 이름

을 더 빨리 익혔고,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 더 

자주 질문하고 발표를 시켰는데, 일부 남학생은 

이를 자신들에 대한 높은 기대감으로 인식하였

다. 또한 남학생들 스스로 남성 연장자로서 어린 

여학생들보다 매사를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책

임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다. 주목받는 소수자, 
남성 연장자로서의 위치는 남학생들이 과제와 학

업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교우관계에서 더 

많이 베풀게 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과제를 하는데도 뭔가 애들이랑 똑같이 하는 것

보다는 제가 하나 더 해야 될 것만 같은. 시간도
좀 더 많이 투자해야 될 것 같고. 교수님들도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거나 발표를 시키거나 하면 상대

적으로 남자애들이 적으니까 본의 아니게 남자애

들한테 질문을 많이 하고 발표를 시키고 이런 경

우가 많아요. 그리고 처음에 발표 하는 것도 어색

하니까 일단은 남자 애들 먼저 시켜보는 경우도

있고 그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가 뭐했던 것

같아요.” (참여자 21)

2. 알기 힘든 타자세계
참여자들은 자신들과 성차가 있고 변동적인 존

재인 여학생들을 이해하기 어려웠으며, 소통의 

부족으로 여학생들에 대한 이해는 쉽게 나아지지 

않았다. 

가. 타자세계의 여학생

여학생은 심리적 특성, 갈등 해결방식, 관계의 

질서가 달라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사는 것 같았

다. 여학생은 알면 알수록 새로운 속성이 나타나

는 변동적인 존재였고, 감수성이 민감하였다. 갈

등이 있을 때 직접 부딪혀 정면으로 대응하지 않

고, 표면적으로는 친한 척 하며 갈등을 가렸다. 
그리고 남학생들 사이에 나이는 관계의 질서로 

작용했지만 여학생과의 관계에서는 무의미하였

다. 참여자 20은 남성 연장자인 자신을 어린 여

학생들이 마땅히 대우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여학생들이 나이의 질서를 따르지 않자 배려가 

없다고 여기며 마음의 문을 닫았다. 다른 참여자

들도 연령이 여학생들과의 관계에서 아무 힘이나 

의미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인식하였다. 

“남자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거의 털거나 아니면

그냥 쌓이다 쌓이다 한 번 빡 부딪히고 그 다음에

그냥 한 번 싸우거나 아예 돌아서거나 아니면 아

예 풀고 친해지거나 그러는데, 얘네는, 여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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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아니라 친한 척 하면서 안 친한 거예요. 보면
그런 것도 많고, 그래서 거기 잘못 끼면 큰일 난

다. 예를 들어서 조심을 많이 하게 되죠.” (참여자
5)
나. 소통의 부족

참여자들은 여학생들과 관계 형성에 상당한 어

려움을 경험하였다. 먼저 여학생들과 대화를 통

한 소통에 어려움을 느꼈다. 남학생이 여학생들

의 대화에 끼려고 시도하면 갑자기 대화가 중단

되거나 잇기가 힘들었다.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

니 여학생들이 어떤 사람이며 무슨 생각을 하는

지 알지 못하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대화가 더욱 

냉각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었다. 

“아니 인사도 잘 안 해요. 그냥 그 정도만 해도

아, 이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애구나. 그
런 게 나오긴 하잖아요. 근데 그거조차 안 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니까 말 하나 하나에도 조심스러
워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냥 좀 뭔가 불안한 것
같아요. 막 말하기가, 여기 이 건물 안에서 말하기
가.” (참여자 14)

3. 타자세계와 마찰
참여자들은 여학생들의 타자세계와 조우하려는 

노력 가운데 마찰을 경험하였다. 서로 다른 상징

체계를 사용하면서 자칫 비정상으로 오인받았고, 
눈에 잘 띄는 소수자로서 쉽게 악성 루머의 희생

자가 되었다. 소문에 대한 두려움은 솔직한 대화

를 어렵게 하여 여학생과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가. 소문의 두려움

타자세계에 살며, 다른 상징체계를 사용하는 

여학생들에게 남학생들은 자칫 잘못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해석되었다. 그리고 주목받기 쉬운 소

수자로서 순식간에 악성 루머의 희생자가 되었

다. 악성 루머로 고통 받거나 심지어 그로 인해 

자퇴한 남학생들의 사례를 접하였고, 선배들로부

터 여학생이 많은 과에서는 소문을 조심해야 된

다는 주의를 거듭 들었다. 소문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고 그로 인해 여학생들과 마음을 터놓는 대

화가 더욱 어려워졌다. 

“근데 다만 그 사이에서 도는 소문? 그런 거 되

게 조심하게 되요. 여자들 사이에서 도는 소문, 그
거 한 번 잘못 나면은 큰일 난다. 이 얘기 엄청 많
이 들었거든요. 들어오기 전부터 여자들 많은 과

들어가면 소문에 한 번 잘못 걸리면 박살난다, 그
냥. 학교 때려쳐야 한다...” (참여자 14)

나. 여학생과 갈등

참여자들은 여학생들과 팀과제를 함께 하거나 

리더 역할을 하면서 서로 부딪힐 때가 있었다. 
팀과제를 하면서 맡은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하

지 않거나 동료평가에서 남학생에게만 낮은 평가

를 몰아주는 여학생들에게 실망하였다. 참여자들

은 팀리더나 과대표를 맡은 경험이 많았는데, 여

학생들이 떠넘겨 마지못해 맡았거나 친구들과 좋

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자원해서 맡았다. 리더

를 하면서 여학생들의 이기적인 태도와 행동을 

자주 접하였지만 소문이 두려워 마음대로 자기 

표현이나 주장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학생들

과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또 이제 과대 하면은 굉장히 애들이랑 부딪힐

일들도 많거든요. 부딪히다 보면은 충분히 내가 화
낼 수 있는 상황인데 남자니까 아, 그래 참자. 이
게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괜히 했다가 또 잘못
소문 돌아서 어떻게 될까봐 겁나서...” (참여자 10)

4. 타자세계와 조화
참여자들은 학과 적응을 위해 여학생들과 잘 

지내려는 노력을 지속하였고 같은 남학생들끼리 

연대하였다.

가. 신중한 언행

우선 소문의 희생양이 되지 않으려고 말이나 

행동에 신중을 기하였다. 농담이나 장난을 치지 

않았고, 대화할 때 눈치를 보았으며, 충분히 화날

만한 상황에서도 참았다. 일부 남학생은 여학생

의 민감한 감수성을 이해하고 먼저 이야기를 들

어주고, 맞추어주며 배려하였다. 

“역시 소문이...저 원래 친구들이나 몇 명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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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말을 많이 편하게 하는데요. 여기 와서는 많이

신경 쓰게 됐죠. 이제 나이도 있다 보니까 말을, 
장난스러운 말도 쉽게 여자애들한테는 하지 못하

겠더라고요.” (참여자 9)
나. 캐릭터 전환

참여자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여

학생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하였다. 
그러다보니 여학생을 대면할 때는 가족과 함께 

있을 때의 원래 성격과 다른 성격을 발현하였는

데, 참여자는 이를 ‘캐릭터 바꾸기’로 명명하였

다. 

“처음에는 거의 교회 오빠 이미지였어요...(중략) 
그래서 그것보다 차라리 내가 캐릭터를 좀 바꾸면, 
바꿔버리면 괜찮을 거 같다...(중략) 옛날에는 화를
못 냈죠. 화를 못 냈는데, 지금은 이제 화를 내도

당연한 캐릭터, 그니까 화를 내도 막 정색을 하면

서 낸다기보다, 좀 웃기는 식으로 해서 화를 내거

든요. 그 화를 내도 무서운 것보다 좀 애들이 좀

웃는, 저 오빠 웃기다 이런 수용할 수 있게. 그렇
게 하니까 괜찮은 거 같아요.” (참여자 20)
다. 잦은 마주침과 어울림

참여자들은 여학생들과 친해지기 위해 자주 어

울리려는 노력을 하였는데, 동아리, 스터디 그룹, 
학과 행사, 비공식적 모임 등의 여러 모임뿐 아

니라 학생 자치활동을 위한 공간에서 자주 마주

치다 보면 친해지게 되었다.  

“일단 일 학년이 학년 MT도 따로 갔다 왔고, 뭐
MT 이런 활동에서 친해진 것도 있고. 개강파티나
이런 술자리가 일단 친해지기 쉬운 것 같아요. 그
리고 과방 같은데 가면 애들 조금 있으니까 수업

도, 교양 수업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혼자 듣게 되
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 과 친구 한 명 있으면 걔

도 친해질 수도 있고...” (참여자 17)
라. 남학생의 연대

참여자들은 소수집단으로서 학과에 잘 적응하

기 위하여 남학생들끼리 서로 결속하며 상호지원

을 교환하였다. 고등학교 때와 달리 남학생 집단 

내에서 서로 놀리거나 무시하는 등의 갈등이 전

혀 없었고, 선-후배 관계가 굳게 형성되었다. 선

배는 후배가 덜 힘들도록 학업이나 군대 등에 대

한 정보와 조언을 주고, 밥 먹거나 놀 때 부르고 

챙겨주었다. 후배는 선배를 의지하며 앞으로도 

지속될 관계를 위해 잘 하려고 노력하였다.  

“그건 훨씬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남학생들이
적어서 더 끈끈해지는 남학생들이랑 관계에 있어

서는 남학생들이 적으니까 관계형성에 있어서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더 끈끈하고. 생각하는 트러

블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트러블이 있어서 싸우거

나 틱틱대는 건 있어도 단체로 트러블이 있거나

이런 경우는 전혀 없었거든요 저희 학교의 경우는. 
그리고 선후배가 저희 학교는 남자끼리 있어서 좀

심하진 않지만. 어떻게 보면 후배들이 선배들한테

잘하려는 그런 게 있어서. 계속 보는 거고 계속 볼
사람들이니까.” (참여자 21)

Ⅳ. 논 의

본 연구는 간호학과 남학생들의 교우관계 경험

을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심층적으로 파악함

으로써 대학생활 적응을 돕고자 시도되었다. 그 

결과 ‘비주류의 숙명’, ‘알기 힘든 타자세계’, ‘타
자세계와 마찰’, ‘타자세계와 조화’ 등 4개의 주

제모음이 도출되었다.  
첫 번째 주제모음인 ‘비주류의 숙명’은 소수자

의 숙명처럼 겪게 되는 경험이다. ‘기 눌림’, ‘외
로움’, ‘배려보다는 주목받는 성’ 등 3개의 주제

가 포함된다. 이는 여학생 다수의 집단 속에서 

남학생 수가 적은 그 자체만으로 불편감을 경험

하였다고 보고한 선행연구(Park In-Sook, 2011; 
Park Young-Rae, 2009)의 결과와 유사한 맥락이

다. 이런 느낌은 튕겨나감, 떨어짐, 혼자 남겨짐, 
일부러 피하기, 원 밖의 나, 비소속감, 공유하지 

못함, 따돌림, 거리낌, 분리되어짐과 유사한 의미

이며, 학과적응에 어려움을 초래하였다(Kim Min
ᆞCho Sun-Hee & Jeon Gyeong-Suk, 2014; Lee 
Jeong-Seop et al., 2005; Park Young-Rae, 2009). 하

지만 타 학과 학생들로부터 '청일점'이라는 소리

를 듣거나, 전공교재와 자신을 번갈아 보는 타인

의 시선에서 희귀한 존재로 보임을 느꼈다(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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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Ju, 2003; Kim Mi-Hee, 2004)고 보고한 선행

연구들의 성 고정관념적 시선에서 비롯된 외로움

과는 다소 다른 뉘앙스의 의미였으며, 이는 십여 

년간 남자 간호대학생과 간호사가 수적으로 꾸준

히 증가함에 따라 보편화된 현상으로 받아들여진 

결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비주류의 외로움

은 남학생의 비율이 20%정도로 상대적으로 높았

던 1학년의 경우에는 언급되지 않았는데, 이는 

간호학과 내 남학생의 소외현상은 필연이 아니라 

남학생의 구성 비율이 어느 수준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소수집단으로서 겪게 되는 소외현상이 사라

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간호학과 내 남

학생의 구성비율과 남학생의 학과적응과의 관계

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결과에서 ‘배려보다는 주목받는 성’이

라는 주제는 소수 성인 남성에 대한 배려가 필요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 차별로 작용하며, 교실과 

실습지에서 남학생들은 눈에 잘 띄고 주목받는 

위치에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실습 및 교과과정

에 대한 불편감을 호소하고 남학생을 간호사로 

학습시키는데 있어서 학교나 병원에서 여러 자원

구축에 대한 준비가 미흡함을 느낀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의 결과(Kim MinᆞCho Sun-Hee & 
Jeon Gyeong-Suk, 2014; Lee Jeong-Seop et al., 
2005)와 일치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남성과 여성

을 구분하지 않고 성 형평성에 부합하는 통합적

인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교과과정의 수정과 실습환경의 개선을 통해 남학

생들의 적응과정을 돕는 등 남학생을 위한 배려

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남학생들은 배려를 받지는 못하였

으나 교수나 실습지 간호사로부터 긍정적인 주목

을 받았고, 그로 인해 학업에 매진하는 동력을 

얻었다. 이는 교수들이 남학생에 대해 편견을 가

지고, 교수들의 언행에서 남학생들은 소수에 불

과한 관심 밖의 대상이며(Kim MinᆞCho Sun-Hee 
& Jeon Gyeong-Suk, 2014), 교수로부터 미미한 존

재로 인식되었다고(Choi Sun-Ju, 2003)보고한 선

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다. 따

라서 간호학과 교수자나 실습지 현장지도자들의 

남학생에 대한 인식과 이것이 남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이나 학업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파악

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알기 힘든 타자세계’는 남녀 

성차와 여학생의 변동적 특성으로 여학생을 이해

하기 어려우며, 소통의 부족으로 더 깊은 이해로 

발전하지 못함을 의미하였다. 남학생들은 여성들

과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느꼈는데, 이

는 동료 여학생들과 섞이지 못하는 이질감(Lee 
Jeong-Seop et al., 2005)과 이성 간의 불편감을 느

끼고(Park In-Sook, 2011), 대학생활 초기 `도입기'
에 여학생들과의 갈등으로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불편함(Park Young-Rae, 2009)을 보고한 선행연구

의 결과들과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성차에 따

른 다른 성격으로 인한 인식구조의 상이성과 “끼
리끼리”로 표현되는 다른 행동양상을 표현한 것

으로, 선행연구에서 관심영역, 행동양상, 타인과

의 관계양상에서 남녀가 같지 않음을 경험했다는 

결과와 유사하다(Lee Jeong-Seop et al., 2005). 
‘타자세계와 조화’는 학과 적응을 위한 노력으

로 여학생과 상호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하여 언

행을 신중히 하고, 캐릭터를 전환하며, 자주 마주

치고 어울리려고 노력하였던 본 연구의 결과는 

먼저 다가서고 맞춰주고자 자발적인 노력을 많이 

하며 처세술로써 현실적으로 변화하게 된다고 보

고(Choi Sun-Ju, 2003; Lee Jeong-Seop et al., 2005; 
Park In-Sook, 2011)한 선행연구의 결과들과 일치

하였다. 참여자들은 학과의 공식적․비공식적 프로

그램에서 여학생들과 한데 어울릴 수 있는 기회

를 많이 얻었으며 이를 통해 빨리 친해지게 되었

다고 하였다. 또한 학생 자치공간에서 자주 만나

면서 친해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추후 학교적응

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여학생들과의 관계를 도와

주는 지지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지금까지 이러한 노력은 없었다. 본 연구의 결과

를 바탕으로 남학생들의 교우관계를 지원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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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다양한 학과 프로그램과 학생 자치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남․녀 학생들이 대화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

다. 
참여자들은 학과 적응을 위해 남학생 동료들과 

강한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상호지원을 교환한 본 

연구의 결과는 남학생이 적응과정에서 외부자원

으로 남자 선배와 동성으로부터의 지지를 중요한 

요소로 받아들이며(Kim Yoon-Hee, 2012; Lee 
Jeong-Seop et al., 2005; Park In-Sook, 2011; Park 
Young-Rae, 2009), 반복되는 갈등에서 탈출구를 

모색하는 `격동기'를 거치며, 남학생을 특별하게 

바라보는 주위의 시선, 여학생 위주의 시설과 교

과과정, 군대에 대한 고민 등으로 힘들어하면서 

소수의 남학생끼리 강한 결속력을 형성하게 된다

고 보고(Park Young-Rae, 2009)한 선행연구결과들

과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남자간호학생들의 학

과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자선배와의 멘토링 

제도를 도입한다면 이들의 학과적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남자간호학생의 개인적 

특성을 이해하고 수용적인 태도로 남학생들을 받

아들일 수 있어야 하며, 남학생들의 학과선택 동

기를 확인하고 동기를 강화키는 기회를 구체적으

로 마련해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근거에 기반한 

양성 중립적 간호교육환경 구성을 위해 통합적인 

양성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고찰이 세밀하게 진

행되어야 한다. 이는 근거에 따라 개발된 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제공의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

하는 것으로 특히 양성평등관점에서의 실습환경 

개선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 부분이라 사료된다. 
아울러 어려운 교우관계 개선과 관련된 연구가 

많지 않아 남학생의 교우관계 개선을 위해서 여

학생과 상호 지지적인 관계형성 프로그램 구축과 

개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학과 남학생의 교우관계　경험

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질적연구방법의 하나인  

Colaizzi, P. F.(1978)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이용

하였다. 연구결과 간호학과 남학생의 교우관계 

경험의 본질적 구조는 ‘비주류의 숙명’, ‘알기 힘

든 타자세계’, ‘타자세계와 마찰’, ‘타자세계와 조

화’　등 4개 주제모음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

에서 참여자들은 간호학과에 입학한 후 기가 눌

리고, 외로웠으며, 배려보다는 주목을 받는 비주

류의 숙명을 경험하였다. 타자세계에 속한 여학

생을 쉽게 파악하기 어려웠고 그로 인해 마찰을 

겪었다. 하지만 학과 적응을 위해 여학생들과 친

하게 지내려고 언행을 신중히 하고, 캐릭터를 바

꾸어보며, 자주 어울리려는 노력을 하였고, 같은 

남학생들과 결속하며 상호지원을 교환하였다. 전

통적으로 여성 영역이었던 간호학과에서 참여자

들은 일부 성차별적인 경험을 하였지만 주목받는 

존재로서 기대에 부응하고자 학업과 교우관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본 연구는 남자간호사 연 배출 천명의 새로운 

시대에 간호학과 남학생들의 교우관계 경험에 대

한 이해와 성공적인 대학생활 적응에 필요한 제

도적, 개인적 수준의 지원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남학

생의 교우관계를 탐색하면서 상대편 여학생의 입

장이나 관점을 동시에 포함하지 못함으로써 관계

의 상호성을 역동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아직도 간호가 여성의 

고유 영역이라는 전통적인 관점이 유효함을 확인

하였고, 간호교육 영역은 남성들에게 더 개방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었다. 왜냐하면 대상자의 

일부는 남자간호사를 더 편안하게 자신의 간호제

공자로 받아들일 수 있고, 간호대학생은 이성 동

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성 존재에 대한 파

악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계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남․녀 간호대학생들이 활발

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조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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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학과 내 다양한 교과 외 활동 프로

그램을 개발하고, 학생들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

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을 제안한다. 첫

째, 간호학과 남학생들을 위한 교우관계 향상 프

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근거에 기반

한 양성 중립적 및 통합적인 양성 교육 프로그램

에 대한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남학생이 

인지하는 교우관계의 질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

는 영향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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